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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 

(박병무)1 

이 글은 최근 약화되어 가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
문가로 구성된 수상위원회(The Premier's Council)가 보고서 형식으로 수상에게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
이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의 산업,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 
및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온타리오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바로 캐나다
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글을 정리한다. 소개하는 내용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을 중심
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재구성 및 설명한 것이다. 

1.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의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매우 심각하다. 그 이유는 캐나다의 최근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이의 주된 이유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캐나다의 산업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캐
나다의 다음 세대들은 기존 세대들과 비교해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극심한 경쟁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종의 생존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라고 할 수도 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기본방향은 온타리오주의 수출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산업구조를 지식 집약적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주는 Northern Telecom 사와 같은 규모가 크며 고성장 고기
술산업(high-growth, high-technology industries)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캐나다에 토착화된 다국적 기업
(indigenous multinationals)을 더 많이 유치·육성하여 캐나다 내에서 개발한 제품을 전세계 시장에 판매하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가 지니는 의미는 보고서에 담긴 제안 내용은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경험과 권위를 인정받는 민간부문 전문
가와 정부 관련인사가 함께 작업하여 정부에게 건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민간부문 전문가 그룹은 노동조합, 대학, 
기업경영인, 금융기관, 벤쳐기업, 연구기관, 기업주 그리고 기술개발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온타리오와 캐나다와 같이 시장경제 운용체제를 중심으로한 혼합경제하에서는 정부의 최고 의사
결정자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부문으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른 방법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민간부문중심의 의견수렴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한 예로는 고용인의 주주 
소유지분을 증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토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개념적인 기본 전제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정책제안 및 입안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적인 방향제시에 있어서 크게 세가지 특징적인 면
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구분 기준을 "수출(Traded)"과 "내수(non-traded)"기업으로 엄격하게 구분한다. 수출기업이라는 것
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며 따라서 캐나다의 경제력 향상 동기를 유발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제조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
른 산업의 궁극적인 번영은 이들의 성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온타리오와 캐나다의 전반적인 경제의 핵심은 규모가 
큰 수출산업의 경쟁력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 현재까지의 정부의 지원정책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구분없이 
시행되어 왔다. 

(2) 아직까지도 간과되고 있는 "고용창출(job creation)"과 富의 창출(wealth creation)"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
질 필요가 있다. 수출부문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캐나다 경제의 활력소가 된다.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부의 축적
은 캐나다의 구매력을 개선하며 이에 따라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고용창출은 부의 창출과정에서 자연히 부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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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의 창출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특히 정치적인 결정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데 캐
나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수출부문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토착(indigenous)" 기업과 캐나다 기업의 차이에 대한 면밀하고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토착 기업이라는 뜻
은 기획, 제품개발, 마케팅, 제조, 수출 및 전략수립 등을 캐나다를 거점으로 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캐나다에 
거점을 둔 기업처럼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는 강조한다. 토착기업의 예로는 Pratt & Whitney and Inco. 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외국인 소유의 형태이지만 
온타리오에서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에서 제조한 혁신적 제품을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캐나다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3. 캐나다의 번영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온타리오를 중심으로한 캐나다의 경제는 그 동안 선진권 수준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경제 유지
의 裏面에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까지 캐나다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요인들이 
앞으로는 오히려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풍부한 자원과 높은 무역(관세)장벽은 온
타리오와 캐나다의 부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利點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데 그것은 수출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세
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근로자 1인
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고기술 제품의 개발 및 생산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구조의 변화에
도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캐나다의 산업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광산업, 제지 및 펄프 등 자원 집약적인 사업은 현재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 산업의 경우에
는 사양화가 뚜렷하다. 자동차 및 철강 등 성숙산업은 캐나다 경제의 핵심이기는 하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심
화되는 국제 경쟁을 맞이하고 있다. 캐나다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통신(telecommunications) 및 항공(aerospace)
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수준도 괄목할만한 수
준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이 외국인 소유형태이며 연구개발이나 제품 디자인 등과 같이 부가가치 창
출의 핵심적인 요인들이 외국에 거점을 둔 모회사(parent company)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및 기술환경 하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제안들은 우리에
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 이유는 정책제안의 전반적인 기조가 기술개발을 중심으
로 산업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안의 초점은 다음
과 같다. 

제안1: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의 기업규모의 확대(Broadening the Corporate Base) 

제안2: 정부정책 초점의 재편성(Realigning the Government Focus) 

제안3: 주요산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in Core Industries) 

제안4: 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확대(Investing in High-growth and Emerging Industries) 

제안5: 창업문화의 배양(Fostering an Entrepreneurial Culture) 

제안6: 과학기술수요의 충족(Meet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Imperative) 

제안7: 인력투자(Investing i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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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8: 국가차원의 의견수렵 유도(Building a National Consersus) 

이 중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큰 몇 가지 제안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본다. 

1) 기업규모의 확대 

이 제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된 환경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안이다. 더욱이 외국의 
기업이 대규모 형태로 진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찾기가 혼란스럽다. 그러나 캐나
다의 경우에는 미국과 인접해 있으며 문화·사회적으로는 영국연방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프랑스의 문화

를 유지하는 등 혼재된 국가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 또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온타리오 및 캐나다
의 입장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소유의 기업이라도 캐나다에 토착화된 기업은 自國의 기업과 마
찬가지로 간주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및 제고하는 차원에서 고기술 고성장 산업에서 활동하는 자국기업 내지는 토
착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의 경우 고성장 산업분야에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유
지하는 일부 몇몇 규모가 큰 기업들이 존재하나 캐나다 기업은 연 6억 캐나다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Northern Telecom사 하나 뿐인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0∼50개 정도의 다국적 기업이 그 국가의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
우 상위 50개 수출 기업이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나 다른 점은 이들 수
출기업이 캐나다에 거점을 두고 있는 토착기업이 아니라 支社工場(branch plants) 형태의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러
한 형태의 문제점은 제품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및 기타 핵심적인 기업운영기능이 캐나다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지
게 되며 이들의 수출은 결국 기업내에서의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fer)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본, 미국 및 독일 등과 같은 상위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위 50개 기업에 의한 전체 수출 중 약 5% 정도만이 외국인 
소유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의 지사(Canadian 
subsidiaries)를 포함한 지사공장이 50개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 

따라서 온타리오 및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이 토착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 
및 기술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로 초점을 줄여 본다면 스웨덴처
럼 전체 10∼15개 다국적 기업이 개별 기업의 수준에서 특화된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구조가 
이상적이다. 

2) 정부 정책 초점의 재편성 

보고서는 캐나다 정부는 기업에게 채권자(lender)이거나 무상양허(grant-giver)자와 같은 전통적인 기능으로부터 
기업의 동반자라는 입장으로 전환을 하여 정책을 입안 및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과 같은 자세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 지원의 형태는 중소기업 위주의 서비스 산업과 대규모 형태의 수출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의 세가지 문제점으로는 (1)소규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대, 
(2) 저성장 지역에 대한 우대, (3) 자산담보 중심의 대출 등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연방 산업·지역개발 프로그램(the federal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이 있다. 최근 이 프로그램은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펄프 
및 제지산업에게 수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였다. 국민의 세금인 지원금은 이 산업의 생산성 수준을 한계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결국 저부가가치(low value-added)산업에 머무르는 정도의 효과로 만족하였다. 식당이
나 호텔 등 소규모의 서비스 산업은 공공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궁극적인 번영은 세계 시장에서 
일류 기업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토착화된 수출중심의 기업에 의존한다는 점을 정부의 정책프로그램은 인
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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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문화의 배양 

창업기업이 번창하는 문화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화는 배양해야 하는 것이다. 보고서 위원회가 71개
의 신규기업을 대상을 직접 면담한 결과 얻은 결론은 정부는 활발한 창업 분위기의 조성과 수출분야에서의 창업을 적
극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가용 규모는 최근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초기단계의 자금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금지원의 부족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신규기업들을 육성하는 기법
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안목있는 초기단계 자금지원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규기업이 안고 있는 다른 문제는 보다 많은 투자가의 유치를 통해 초기단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인 기업공개 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일부 선별된 분야에 한해서 초기단계의 모험자본기금(early-stage venture capital funds)형성을 권장한다. 대상

은 향후 5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해외매출을 약속하는 제조업 및 수출지향적 서비스 산업이다. 

·수출분야에서 활동하는 온타리오 기업 중 자격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온타리오 재투자 유도

계획(the Ontario Recapitalization Incentive Plan)에서 보장하는 세금 유인 수준보다 더 높은 점증적 세제 유인을 
제안한다. 

4) 과학기술수요의 충족 

캐나다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은 그동안 대상 및 방법이 수요지향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고서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
다. 우선 투자규모의 측면에서 캐나다의 과학기술투자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대비율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의 핵심 산업인 철강, 펄프 및 제지, 화학 
및 식품가공산업에서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외국의 경쟁사들의 그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다만 캐나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규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정부연구기관의 연구
개발은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며 산업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선정한 공동연구 협력기관(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조
차도 정부연구기관에서는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주체인 대학, 정부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활동과 영역
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해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은 산업계 수요에 토대를 두어야 함을 지적하
고 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구체적 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민간부문을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에 관련되도록 추진하여 이들의 연구방향 설정에 있어서 민간부문

의 수요 충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도록 한다. 

·연간 매출액 1억 캐나다 달러 미만의 (온타리오)기업이 기술자, 공학자 및 과학자 (technicians, engineers, and 

scientists)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Technical Personnel Assistance Program사업을 신설한다. 

4. 맺는말 

캐나다는 국토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경제·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토와 자원이 빈곤하면서 아직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산업·기술과 일정수준이상의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캐나다의 위치는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 캐나다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산업중심
의 제조업 구조개선과 민간부문의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정책방향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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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우리에게 다소 진부하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귀기울여 들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시켜준다. 

보고서에서 한국산업의 위상은 캐나다의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 저임금-저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스스로 고부가가치 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제안이 민간부문의 전문
가 그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석 1) 정책연구단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Tel:02-25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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